	소의 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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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image2.png]


 
	전화 : 031-467-1756

	

	 
	 
	 
	 
	 
	 

	 
	  질탈이란 질점막이 비정상적으로 비후되고 증식되어 음문 밖으로 빠져 나온 것을 말하며 임신 말기(분만 2~3개월전)에 발생이 가장 많다.

	 
	 
	 
	 
	 
	 

	 
	1. 원인

	 
	 
	가.
	임신 말기에 암컷의 성 호르몬인 이스트로겐의 분비가 많아지면 음문 괄약근 및 인대가 이완되고 질의 부종이 생겨 발생하기 쉽다. 또한 난포낭종이 있는 소에도 이스트로겐 분비가 많기 때문에 생기기 쉽다.

	 
	 
	 
	

	 
	 
	나. 경산축에 다발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 존재하는 산도의 손상과 관계가 있는 것같다.
다. 운동량이 부족한 소 특히 사사우에 발생하기 쉽다.
라. 곰팡이 독소가 함유된 moldy corn 급여시 다발한다.
마. 영양이 불량하거나 영양의 균형이 맞지 않은 소
바. 앞이 높고 뒤가 낮은 우상에 사육하는 경우에 발생율이 그렇지 않은 우군에 비해 현저히 높다
사. 선천적으로 질벽이 쉽게 이완되는 소
아. 쌍태 임신의 경우

	 
	 
	 
	 
	 
	 

	 
	2. 증상

	 
	 
	가. 미약한 경우 : 누워있을 때만 주먹 또는 축구공 크기의 질벽이 외부로 노출

	 
	 
	나.
	증상이 심한 경우 : 소가 일어선 상태에서도 외부로 탈출된 질조직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밖으로 나와 있다.

	 
	 
	 
	

	 
	 
	다.
	2차(속발) 병변 : 탈출된 질벽은 이차적으로 외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오염되기 쉬워 염증, 부종, 화농 등이 생기며 심하면 요독증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3. 치료

	 
	 
	가.
	질점막의 소독은 자극성이 약한 소독약으로 실시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는 자연치유를 기다리며 이차적인 점막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나.
	봉합 : 경증인 경우는 질소독을 실시한 후, 질을 밀어 넣은 후 봉합하며, 중증인 경우는 탈출된 질점막의 일부를 절제한 후 봉합하여야 한다.

	 
	 
	 
	

	 
	 
	다.
	소의 후구가 전구보다 5~8cm 높게 위치할 수 있도록 뒷발이 닿는 부위의 바닥에 적당한 물건을 놓아 받친다.

	 
	 
	 
	

	 
	 
	라. 프로게스테론을 10일 간격으로 근육주사
마. 음부압정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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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질탈의 초기 상태(주먹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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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질탈이 진행된 상태로 2차
세균이 감염됨 


	 
	 
	 
	 
	 
	 

	 
	4. 예후

	 
	  ○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면 예후가 좋다.
  ○ 오래되었거나 합병증이 있으면 예후가 불량하다.
  ○ 적절한 예방적 처치가 없으면 다음 임신시 재발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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